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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보험료납입 계약
신용카드 재발급 시 보험사에 알려야!
· 카드 변경 시 변경하지 않으면 실효 될 수 있어…,
· 카드 및 결제계좌 변경 등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해지·재발급받거나,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 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변경되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경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카드가 해지 또는 재발급, 갱신발급인 경우 카드번호 등이 변경됨으로 보험사에 입력된 카드번호와 상이하여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로 인해 정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 사례 >
수원사는 김모씨는 카드를 분실한 후 재발급 받았음. 5개월뒤 산에 가다 넘어져 다쳐 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효되어 보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음. 김모씨는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보험사에 통보하여 변경을 해야 하나 카드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변경하지 않았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보험사의 실효예고안내 통보도 못 받은 상황이었음.
 
[bookmark: _GoBack]□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주소, 계좌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하며,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이번 카드대란으로 카드 해지와 재발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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